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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해남·완도지사 추석 맞이 농지은행사업 홍보

사진=해남오일장에서 농지은행사업(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)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

매일일보 = 윤성수 기자  |  한국농어촌공사 해남·완도지사는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26일 해남

오일장에 방문하여 각종 농지은행사업 중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적극 홍보했다고 밝혔

다.

위 사업은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매입하여 농업인이 부채를 상환할 수

있도록 지원하고 당해 농가에 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.

사업대상자는 재해피해율 50% 이상 농가 또는 부채가 4000만원 이상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

는 농업인이다.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인 농지, 부속된 농업용 시설 등이 해당

되며, 취득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(상속 취득 제외),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농지 등은 제

외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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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로 산정되며, 매입한 농지는 7~10년까지 임대 가능하다. 또한 임대

기간 중 언제든지 전체환매 또는 부분환매가 가능하다.

시장에 방문한 농업인은 “주변에 농업 부채로 힘들어하는 농가가 있는데, 추천해주고 싶다.”고

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, 경영회생지원사업뿐만 아닌 다른 사업들도 함께 상담 및 홍보를 진

행하였다.

김대성 해남·완도지사장은 “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이 사업을 통해 농업 부채 부담을 해소

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, 지원 받은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

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해남·완도지사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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